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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화는 세계적으로 환경 질과 생태계 패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Piorr, Ravetz and Tosics 2011; Wu 

2014; Salvati, Ranalli, Carlucci and Achille et al. 2017). 

이러한 영향은 토지이용변화, 토지 황폐화, 서식지 파

편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습지와 야생동물의 서식처 

파괴의 원인이 된다(Grigorescu and Geacu 2017). 빠르

게 진행되는 도시의 확장으로 도시화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여 열섬현상이 일어나고(Mirzaei, Haghighat, 

Nakhaie and Yagout et al. 2012), 그 영향이 대기 수분 

함량의 감소로 이어져 국지적인 미기후 변화가 발생

하고 있다(Souza, Santos Alvala and Nascimento 2016). 

또한 녹지지역의 감소로 산림 분열을 일으키며, 이러

한 단편화된 숲의 가장자리는 광 강도와 바람에 노출

이 되어 가뭄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Murcia 1995; 

Oishi and Hiura 2017).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뭄에 민

감한 종들이 사라지고, 외래종이 증가하여 생물다양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ishi and Hiura 2017).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고 도시화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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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양성과 도시환경에 적응하는 종들에게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이다

(Kowarik and Lippe 2018). 또한, 어떤 지역이 생태적

으로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이 발생시키는 스트레스 사이의 기능적 조화가 

필요하다(이창석, 조용찬, 신현철, 이충화 외 2006). 

도시화의 과정에서 녹지공간은 자연과의 공간적 연결

성과 다중 기능성으로 도심지역과 구별될 수 있다

(Mabon and Shin 2018). 그리고 보호지역은 자연을 유

지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Sarmento and Berger 2017).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도시에 살고 있으

며 2050년까지 66%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United Nation 2014; Zinia 2018). 또한 인간의 활

동이 자연경관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며 그

로 인한 환경적 변화는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도시화로 인한 자연의 단절은 생물

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Gbanie, Griffin and Thornton 2018). 따라서 교란

을 받는 지역의 교란 규모와 강도의 정보는 생물다양

성과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

하게 평가되고 있다(Thaden, Laborde, Guevara and 

Venegas-Barrera 2018).

우리나라 또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

께 도시가 확장된 결과 인구가 집중된 도심부는 녹지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환경의 질이 저하되었다(최희

준, 이정아, 손희정, 조동길 외 2017). 도시팽창의 과

정에서 녹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대도시

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녹지 손실로 인한 환경문제

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박길용 2003). 우리나라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

고, 도시주변의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An 2015). 초기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을 비

롯하여 14개 도시에 총 5,397km2이었다. 그러나 현재

는 그중 7개 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창원)에서만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은 새로운 건물의 건설이나 임업, 특별 여가활동 금지 

등 개발을 직접적으로 제약함으로써, 도시 확장을 봉

쇄하는 가장 제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진다

(Siedentop, Fina and Krehl 2016).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50년 영국 런던 주위에 고

리 모양의 녹지구역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유럽은 

개발제한구역이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형성되어 있고, 

페노스칸디아 개발제한구역(Fennoscandian Greenbelt), 

중부 유럽 개발제한구역(The Greenbelt Central Europe), 

발칸 개발제한구역(The Balkan Greenbelt)의 세 구역으

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Geidezis and Kreutz 2012). 

유럽 대륙의 개발제한구역에 39개의 국립공원이 존재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변으로 25km의 완충지대가 있

으며 3,200개 이상의 자연보존 지역이 있다(Geidezis 

and Kreutz 2012). 이러한 유럽의 개발제한구역은 향

후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자연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호

를 위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대규모의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Geidezis and Kreutz 2012).

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와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구들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시기별로도 차이가 나타

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대도시의 

인구 억제에 기여하지 못했고, 개발제한구역 중 녹지

가 아닌 면적이 많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토지

가 부족하여 지가가 상승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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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있다. 긍정적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도시

확산 방지와 쾌적 효과, 환경적 편익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한다.

시기별 연구를 보면, 제도 도입시기인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주로 도시의 확산이나 난개발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을 지적했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불편 해소의 관점에서 제도 개

선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다(이성원 2018). 

양병이(1992)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본 목적과는 달

리 대도시 주변의 도시들의 광역화를 초래하였고, 기

존 시가지의 과밀을 초래하여 토지비용 상승을 초래

하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최병선(1993)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지정 당

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지만 개발제한구역 안과 

밖의 개발차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환(1998)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를 평가하여 근본적인 개선 논의의 근거를 제시하였

다. 평가의 기준은 첫째, 지정목적의 효과적 수행, 둘

째, 지정목적의 타당성, 셋째,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 

넷째,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평

가하였고 목적 달성을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반면 수혜자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김재익, 여창환, 박선형(2007)은 개발제한구역 지

정으로 도시 내부의 개발가능지가 줄어들면서 개발제

한구역 외곽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추세라고 주

장했다. 박상규, 김창석(2009)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유형보다 해제대상

지역의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표가 달

라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의 선행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목

적 성취 여부 및 부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 토지이용

의 공간적 분포가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사례로 경관

생태학 및 복원생태학 관점에서 생태학적 평가를 한 

연구(Cho, Cho and Lee 2009), 그린벨트의 생태계 서

비스 가치평가 연구(류대호, 이동근 2013), 대기오염 

및 지표온도를 통한 환경적 평가 연구(김희재 2016) 

등이 있다.

우리가 모방한 유럽의 개발제한구역은 생태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준하여 체계적인 국가 및 

대륙의 차원에서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

면에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약 50년이 지

났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토지이용 분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발제한구

역의 생태를 비롯하여 그것이 가져오는 생태적인 효

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 숲의 

효과적인 복원 및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생태적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Cho, Cho and Lee 2009).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중 하나인 도시의 확

장을 억제하는 역할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대 공업도

시인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효

과를 생태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II. 연구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 7대 도시 중 하나로 면적이 

1,060km2를 차지하고,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우리

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이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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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조).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

되었고 방어진, 염포, 장생포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

성되어 왔으며, 서쪽으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

도 청도군, 남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북쪽으로는 경주시를 접하고 있다. 울산항을 

포함한 울산본항, 미포항, 장생포항, 울산신항, 방어

진항, 정자항 등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지반이 경암질로 되어 있어 공장 건설은 물

론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울산은 지난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세계적인 산업

도시이며, 고속철도와 역사 개통에 이어 앞으로 20선

석의 신항만을 울산항에 추가 건설하여 새로운 항만 

항만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울산광역시청)1). 

2. 경관의 구조 및 질

1975년, 1984년, 1993년, 2003년 및 2016년도의 

Landsat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경관구조를 분석했다. 1910년은 조선총독부에서 발

행한 고지형도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분류를 하였다. 

1975년은 Landsat 4, 1984년과 1993년은 Landsat 5, 

2003년은 Landsat 7, 2016년은 Landsat 8 위성영상을 

사용하였다. 1975년, 1984년, 1993년, 2003년 및 2016

년도의 토지이용유형, NDVI(Normalis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정규식생지수) 및 지표온도는 ArcGIS 

10.1과 eCognition Develop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관의 변화 패턴은 Fragstats 4.2를 이용하여 울산

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요소를 활엽수림과 침엽

수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지수는 면적 

분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패치 수(Number of Patch: 

NP), 패치의 자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관형태지수

(Landscape Shape Index: LSI), 패치의 연결성 및 파편

화를 판단할 수 있는 결합지수(CHOESION Index)를 

경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의한 생태적 효과는 경관 구

조와 기후완화 기능 차원에서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차이를 통해 검토하였다. 공간적 차이는 개발제한구

역 지역(GB)에서 얻은 결과와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도시외곽으로 설정한 구역(Exterior of Greenbelt: EGB)

과 내부지역(Interior of Greenbelt: IGB)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시간적 차이는 1910년부터 2016년까지 

100년 동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1. 경관구조의 공간적 차이

개발제한구역 지역(GB)은 침엽수림이 가장 넓은 면적

을 차지하였고, 낙엽활엽수림, 농경지순으로 나타났

다. 개발제한구역 내부지역(IGB)은 도시화 지역이 가

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침엽수림, 활엽수림 및 

농경지가 유사한 면적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1) http://www.ulsan.go.kr/rep/uhnature (2019년 1월 17일 검색).

Figure 1 _ Location Map of Ul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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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역(EGB)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유사한 면

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농경지, 도시화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1910년부터 2016년까지 100년간 울산광역시의 

경관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도시화 지역의 면적이 32.1km2

에서 171km2로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산업시설 및 공업지역이 

밀집해 있는 IGB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도

시화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GB의 경우 침엽수림

이 감소하고 활엽수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GB의 경우 GB와 마찬가지로 침엽수림이 감소하

고 활엽수림이 증가하였고, 새로운 주거단지와 산업

화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도시화 면적이 증가하였다

(<Figure 3> 참조).

2. 지표온도의 시간적 차이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공간별 지표온도를 분석한 결

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4>와 같다. EGB와 

IGB의 최고온도는 40°C 이상, GB의 최고온도는 

37°C로 나타났다. 도심에서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역,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따른 온도 변화를 비

교한 결과, 지표온도는 도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고, 개발제한구역과 교외지역은 유사한 온도를 유지

1918 1975 1986

1994 2003 2016

Figure 2 _Maps Showing the Land Cover Change in GB Around the Ulsan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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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_Areal Changes of the Major Landscape Elements in Ulsan

1984 1994

2003 2016

Figure 4 _Maps Showing the Surface Temperature Change in GB Around the Ulsan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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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5> 참조).

3. 식생의 변화  

1) 식생활력도 변화

NDVI에 근거하여 식생의 활력도를 평가한 결과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6>과 같다. GB와 EGB는 

유사한 수준의 활력도가 나타났고, IGB의 경우 대부

분 도시화 지역으로 이루어져 식생의 활력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도심에서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역,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따른 변화로 비

교한 결과, 식생활력도 지수는 도심에서 개발제한구

역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개발

제한구역에서 교외지역까지는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

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7> 참조). 

2) 경관의 변화

Fragstat을 이용하여 경관패치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Figure 8>과 같다. 패치의 수는 EGB에

서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LSI의 

활엽수림은 2003년 이후 증가했고 침엽수림은 1910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COHESION Index는 GB와 EGB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IGB는 크게 감소했다.

3) 종 다양성

IGB(곰솔, 아까시나무군락), GB(소나무, 굴참나무, 신

갈나무군락), EGB(굴참나무, 졸참나무군락) 조사지역

Figure 5_Surface Temperature Diagram of Ulsan Metropolitan City Extracted Using Landsat TM Satellite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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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94

2003 2016

Figure 6 _Maps Showing the NDVI Change in GB around the Ulsan Metropolitan Area for about 20 Years since 

GB Designation

Figure 7 _NDVI Diagram of Ulsan Metropolitan City Extracted Using Landsat TM Satellite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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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 다양성을 종 순위-우점도 곡선을 작성하여 비

교하였다(<Figure 9> 참조). 분석결과, IGB에서 종 

풍부도가 극히 낮게 나타났고 GB 및 EGB 지역순으

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4) 종 조성 

 

IGB, EGB 및 GB의 종 조성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각 구역에 방형구를 설치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였다(<Figure 10> 참조). 서열화 결과, II축상에서 

IGB, EGB 및 GB의 순서로 배열되는 경향이 나타났

Broad-leaved Forest Needle-leaved Forest

Figure 8_Change of Landscape Index of Forest Cover in IGB, EGB and GB of Greenbelt around Ulsan Metropolitan

Figure 9 _Species Rank-abundance Curves of IGB,

EGB and Greenbelt in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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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GB 지소 중 왼쪽에 치우친 지소들은 졸참나무와 

갈참나무의 식피율이 높게 나타났고, 오른쪽에 치우

친 지소들은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식피율이 높아 

GB의 지소들과 뭉치는 경향이 나타났다. IGB의 지소 

중 왼쪽에 치우친 지소는 아까시나무와 억새의 식피

율이 높게 나타났고, 오른쪽에 치우친 지소는 곰솔과 

사스래피나무의 식피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직경 계급 분포

소나무, 곰솔, 졸참나무군락에서 수집한 매목조사 데

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교목성 수종의 흉고직경 그래

프를 작성하였다(<Figure 11> 참조). 소나무군락을 

이루는 주요 종의 직경급별 빈도 분포에서 소나무는 

IGB에서 10.1cm 이상에서 정규분포형을 나타냈다. 

10.0cm 이하에서 소나무가 9%의 빈도로 출현했고 참

나무류, 때죽나무 및 팥배나무가 45%의 높은 빈도로 

출현했다. GB에서 소나무는 모든 직경급에서 출현했

고 10.1cm 이상에서 정규분포형을 나타냈다. 10.0cm 

이하에서 참나무류가 역 J형 분포를 보여 유식물이 보

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GB에서 소나무는 

10.1cm 이상에서 정규분포형을 나타냈고, 그 이하의 

계급에는 출현하지 않았다. 참나무류와 때죽나무가 

10.0cm 이하에서 출현했다.

곰솔군락을 이루는 주요 종의 직경급별 빈도 분포

에서 IGB에서 10.1cm 이상에서 정규분포형을 나타냈

다. 10.0cm 이하의 직경급에서 곰솔은 출현하지 않았

고 참나무류가 7%의 빈도로 낮게 출현했다. GB에서 

10.1cm 이상에서 정규 분포형을 나타냈다. 10.0cm 이

하에서 참나무류가 50% 이상의 높은 빈도로 출현했

다. EGB에서 10.1cm 이상에서 정규분포형으로 나타

났고, 10.0cm 이하에서 참나무류가 역 J형 분포를 나

타냈다.

졸참나무군락을 이루는 주요 종의 직경급별 빈도 

분포에서 모든 계급에서 정규분포형을 나타냈다. GB

에서 10.1cm 이상에서 낮은 빈도로 출현했지만 5.0cm 

이하의 계급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해 유식물이 계속 

보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이 논문은 인공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분석했고, 현장

에서 수집한 식생 자료가 부족하여 영상을 활용한 경

관변화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과 같은 보호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

전을 목표로 하는 현 시대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중요

하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미가 있다.

울산광역시는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이 시작되었고, 도시화

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토지의 경관은 농촌경관

에서 도시경관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급격

히 확장하면서 도시공간 구조는 기능적인 연계성과 

공간적인 통합성이 부족하게 되었다(최금식, 여홍구 

2015). 

Figure 10_Ordination of IGB, GB and EGB in Ulsan

Area Different in the Degree of Artificial Disturb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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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_ Frequency Distribution of Diameter Classes of Major Tree Species of Forests in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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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울산광역시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관적인 요인

으로 울산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주거지역 및 공업

지역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역과 농경지역인 교외지역

을 분리시키면서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있다. 경관변화를 분석한 결과 1970년 이후 패치의 수

가 증가하여 파편화의 경향을 보이지만 패치의 연결

성을 나타내는 COHESION Index는 GB와 EGB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IGB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다. 이 결과로 IGB에 분포하는 산림패치의 연결성

이 약해지고 분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도

시화의 면적이 증가하고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을 의

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의 GB와 EGB의 산림면적 변

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침엽수림이 활엽수림으로 

변하는 천이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즉, 개발제한구역

이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확장을 IGB 내로 제한시

키며 교외지역에 가해지는 도시성장의 압박을 효과적

으로 억제하고 있다. 

둘째, 이 논문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식생동

태를 분석한 결과, 자연적인 천이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군락

에서 때죽나무, 팥배나무 등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 수종은 인간 간섭이 빈번히 발생하고 오염이 

심한 지역에 번성하는 종으로 환경오염과 인위적인 

간섭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락 내 종 다양

성은 IGB에 비해 GB와 EGB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난다. 종 다양성이 높은 것은 종들이 서식하는 환경이 

다양한 것이고 환경이 다양하면 유전자의 다양성이 

높아져 높은 생물다양성을 갖추게 된다(안지홍, 임치

홍, 정성희, 김아름 외 2016). 생물다양성이 높은 공간

은 생물 간 상호작용의 다양성이 높고, 인간과의 관계

의 다양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높은 종 다양

성을 유지하는 개발제한구역과 교외지역의 관리에 대

해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Dwivedi and Mohan(2018)은 도시의 대형 구조물과 

식생이 많은 국립공원 및 공원에서 매우 명확한 온도

구배 차이를 확인했다. 도시의 열섬현상은 토지이용 

및 식생면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했다. 이 논문에

서 수행한 지표온도 분석은 울산광역시 전체적인 부

분을 확인하여 온전한 식생이 많은 개발제한구역, 교

외지역 및 도심지역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시간이 지

나면서 전체적인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교외지역은 도심지역보다 낮은 온도

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식생이 지표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열섬현상이 심

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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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개발제한구역, 경관변화, 열섬현상, 대기정화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

기 위해 1971년 14개의 도시에 지정되었다. 현재 중·

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고 7개의 대도시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시행 중이다. 개발제한구

역 제도의 규제 철폐에 관한 주장은 최근에도 지속되

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한 근본 정보

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생태학적 역할은 아직 충

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시스템의 역할

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과 경영 개선 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의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 구성되어 있

는 녹지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했다. 대부분 대도시 

산림 피복은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보다 개발제한구

역의 외부 및 내부의 감소가 더 컸다. 산림피복의 파

편화 패턴은 산림피복의 변화 패턴과 일치했다. 개발

제한구역의 NDVI는 도심지보다 높았으며 외부지역

과 유사했다. 지표 온도는 NDVI와 비슷한 경향을 보

였다.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시스템은 주요 역할

을 잘 수행했다.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

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 경관의 생태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